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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정신전문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02월 02일부터 02월 2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IBM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독립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감성지능(r=-.638, p<.001)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649, p<.001), 의사소통능력(r=-.694, p<.001)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정신전문병원 간호사
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의 설명력은 총 54.5%였다. 따라서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감성지능 향상,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turnover inten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tress coping of psychiatric nurse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60 Korean 
Psychiatric nurses from February 2 to February 27, 201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IBM SPSS 20.0. The turnover intention showed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emotional intelligence (r=-.638 p<.001), stress coping (r=-.649, p<.001), and 
communication competence(r=-.694, p<.001) in psychiatric nurses. 
The turnover inten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communication competence explained 54.5% of the 
total variance of clinical competence in psychiatric nur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curriculum and program to improve the turnover inten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psychiatric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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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병원간호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은 평

균 16.8%이며, 병상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이직률이 감소한다.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의 경우 업무 부적응(16.6%), 결혼, 출산 및 육아(15.6%) 
등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는 반면, 중소병원의 경우 타 병
원으로의 이직(24.3%)이 주요 원인이다[1]. 중소병원은 
업무환경이나 복리후생 등이 좋지 않고 간호인력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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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업무과다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다. 이에 
간호인력의 역량강화나 환자의 요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출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직률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기존 간호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량을 

증대시켜 환자간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조직
에 남아있는 간호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간호사 이직은 임금이나 승진제도, 근무조건 및 직무
환경과 같은 조직차원의 요인들과 직무 불만족이나 부적

응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므로, 다양한 측면
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직의

도를 낮추어야 한다[2].
정신질환은 인간의 사고, 정서, 지각, 행동, 대인관계 

등 다양한 정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만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반복되는 재발과 입원으로 
일상생활 대처기술의 약화, 대인관계 위축, 직업상실, 인
격의 황폐화 등을 가져와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3]. 현대의 정신간호는 과거의 
전통적인 임상 모델에서 벗어나 대상자와의 효율적인 의

사소통이 주요한 치료기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
신과 간호사는 대상자의 독립적인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

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내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조절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치료적 도구
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기에 타 간호분야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과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된다[4].
정신전문병원 간호사는 질병 특성상 현실감 결여, 이

해하기 힘든 사고 및 정서장애를 가진 다양한 정신질환

자를 간호하고 있으며[5], 신체적 폭력, 폭언과 같은 대
상자의 공격 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늘 긴장된 상태

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환자, 가족 및 여러 직종의 팀
원들과의 잦은 의견 충돌을 경험하기도 한다. 환자, 가족 
및 여러 직종의 팀원들과 협업을 통한 정신간호는 대상

자와 지속적인 상호관계 안에서 간호사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간호사 이직은 환자간호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
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신전

문병원의 인적 관리와 간호의 질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

하다[6].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

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이므로[7]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의 감정을 조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성지능은 감정이 개입되

는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중

재를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8]. Han 등[9]
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관점
을 이해하여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고, 
보호자 혹은 타 의료직종의 사람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을 하기 위해 지적 능력 외에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

한 정확한 이해력과 진실한 공감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

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조직 내에서 여러 가

지 정서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

처하고 긍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돕고, 직무에 대
한 동기부여,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0-12].
정신간호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란 환자의 행동변화를 

위한 목적 지향적 행동이면서 치료적 관계 그 자체로 의

미를 갖는 것이다[13]. 간호사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조
직 구성원들을 융화시키며, 조직구성원 사이에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간호업무성과와도 
상호연결 되므로 간호조직 내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4]. 간호사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
해 임상적으로 중요한 간호문제들을 파악하며, 환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신뢰를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마찰을 중재할 수 있다[15].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
심으로 환자 및 보호자, 동료간호사, 의사, 타 부서 직원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16].
한편 폐쇄된 환경에서 환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

내면서 정신과 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과 간호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극복하

지 못하면 대상자들에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러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이직의도로 연결되

는 경우가 많다.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업무 스트레
스로 작용하여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질적으로 간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긴다[17]. 정신과 간호사는 환자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내적 자

원을 개발하고 조절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환
자와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정신

적, 신체적 불안반응을 경험한다[18]. 정신과에서는 환
자와의 관계 형성이 간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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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스트레스 대처는 간호직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이직의도

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는 연령, 근무형태,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등이 있었다[19]. 중소병원 간
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으로 간호업무환경, 간호전문
직관, 경력몰입 및 이직의도가 있고[20], 종합병원 간호
사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다[21-22].
따라서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의사소통능력

이 촉진되어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이직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신전문병원 간

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 및 이직
의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Sullivan[23]의 연구에서 질환의 특성상 회복되기 어
렵고, 만성적인 경과를 가진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대하
는 정신과 간호사들이 가지는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의 부족으로 실무에서 이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Bae[4]는 정신과 간호사의 근무경험
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중환자실
이나 일반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스트레스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 졌지만, 정신과는 특수상황으로 제외된 경우
가 많다. 최근 정신과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
트레스와 소진, 직무만족, 조직 몰입에 관한 연구가 조금
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과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 및 이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직의도
를 감소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자원관리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 스트레
스 대처방식, 의사소통능력 및 이직의도 정도를 파악하
고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의사소통능력 및 이직의도정도를 파악한다.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의사소통능력 및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 스트레
스 대처방식, 의사소통능력 및 이직의도 정도를 파악하
고,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의 간호사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D시와 K도에 소재한 100병상 이상의 정신전문병
원 6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근접모집단으로 하
였다. 대상자는 정신전문병원 근무경력이 최소 6개월 이
상이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간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전에 연구취지와 목적, 언제
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

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였으

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24] 프로그램에 의해 유의수
준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는 회귀분석의 중간수준
인 .15, 독립변수 7개로 하여 최소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15명이 결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
여 160명의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알고 있는 감성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7].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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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ong과 Law[7]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인 (WLEIS 
: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Kim
과 Hwang이 사용한 도구[25]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기 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 이해 4문항, 감성활용 4
문항, 감성조절 4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는 5점 리커트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처란 개인의 내적, 외적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
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

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Lazarus와 Folkman[26]
이 개발한 (WCQ : The way of Coping Questionnaire)
를 Kim과 Lee[27]가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중심대처, 정서중심대처의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대처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Kim과 Lee[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다.

2.3.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28]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
통능력 (ICC :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에 Hur[29]가 7가지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한 글
로벌 인간관계 의사소통능력 (GICC :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
구는 총 1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각 문항은 자기노
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
용 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력, 반응력, 잡음 통제력이라는 15가지 
하부개념을 대변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Hur[2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GICC
를 개발한 당시의 Cronbach's α=.72였고 간호사를 대상
으로 사용한 Park[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2이었다.

2.3.4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Lawler[30]개발하고 Park[31]이 수정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직의도 측정도구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아주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인 5점 Likert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2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75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D시와 K도에 소재한 100병상 이상의 정신
전문병원 6곳의 간호부서장에게 허락을 구한 후 설문조
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개인적 정보 노출을 꺼리는 경우 응답하지 않아도 됨을 

사전에 설명한 후 설문지를 현장에서 나눠주고 자기기입

식으로 직접 기록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
지 작성 소요시간은 1인당 10분∼15분 정도였다. 대상
자의 설문지 작성 결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봉투

에 밀봉 처리하여 일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본 연구

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회수율, 불충분한 응답
수를 고려하여 총 160부를 배포하고 이중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5부를 제외한 
15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2.5.1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감성지
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사소통능력 및 이직
의도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
위로 분석하였다.

2.5.2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
직의도 정도의 차이는 one-way ANOVA와 독
립 t-test로 분석하였다.

2.5.3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
처방식, 의사소통능력 및 이직의도 정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2.5.4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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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SD t/F p Scheffe ́
Gender

Male 25(16.1) 13.60±2.273
-1.037 .301

Female 130(83.9) 14.06±1.991

Age(year)

≤30 49(25.2) 14.02±1.887

.882 .452  
31∼40 65(45.2) 14.17±1.842
41∼50 25(17.4) 13.92±2.344
≥51 16(12.3) 13.25±2.696

Marital status
Unmarried 72(46.5) 14.08±1.774

.555 .579
Married 83(53.5) 13.90±2.250

Education 
level

Collegea 81(52.3) 14.28±1.748
3.709 .027 a>cBachelorb 59(38.1) 13.85±2.016

Masterc 15(9.7) 12.80±2.957

Religion
Yes 81(52.3) 18.81±2.122

-1.102 .272
No 74(47.7) 14.18±1.940

Length of clinical
career(year)

≤5a 41(26.5) 14.20±1.470

1.999 .117
6∼9b 45(29.0) 13.73±2.104
10∼19c 41(26.5) 14.44±1.776
≥20d 28(18.1) 13.36±2.725

Position
Nurse 119(76.8) 14.16±1.900

1.875 .157Charge nurse 7(4.5) 13.29±2.984
Head nurse 29(18.7) 13.45±2.277

Length of in psy chia-
try hospital(year)

<1 19(12.3) 13.89±1.410

.610 .609
1∼3 23(14.8) 14.48±1.504
3∼5 22(14.2) 14.05±1.914
>5 91(58.7) 13.85±2.265

Turnover experience
Yes 102(65.8) 14.25±1.997

2.213 .028
No 53(34.2) 13.49±2.081

Annual income
(10,000won)

<2500a 48(31.0) 14.85±1.220
7.982 .001 a>b,c2500∼3000b 50(32.3) 13.90±1.876

>3000c 57(36.7) 13.33±2.452

Job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a 11(7.1) 12.36±2.618

6.875 p<.001 a<c
b<d

Satisfactionb 62(40.0) 14.44±1.807
Moderatec 72(46.5) 13.63±1.996
Dissatisfactiond 10(6.5) 15.60±1.174

Table 1. The Differences of the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5)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3.9%를 차지하였
으며, 연령은 30∼40대가 45.2%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
태는 결혼한 경우가 53.5%로 많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
가 52.3%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학사가 52.3%로 가
장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6∼10년 이하가 29.0%로 가
장 많았고, 정신전문병원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2.3%이며, 5년 이상인 경우가 58.7%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65.8%로 많았으며, 연봉은 3000만
원 이상이 36.7%로 가장 많았다. 직무만족도는 ‘보통이
다’로 응답한 경우가 46.5%로 나타났다(Table 1). 

3.2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사소통능력, 

이직의도 정도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총점 20점에서 평균 13.99 ± 
2.04점이었고, 감성지능은 총점 80점에서 평균 55.32 ± 
6.12점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총점 120점
에서 평균 79.52 ± 8.00점,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75점에
서 평균 54.70 ± 5.4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교육정도

(F=3.709, p=.027), 이직경험(t=2.213, p=.028), 연봉
(F=7.982, p=.001), 직무만족도(F=6.87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정도에서는 ‘전문학사’가 
석사보다 이직의도가 높았고, 이직경험에서는 이직경험
이 있는 경우가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2016

146

Variables M ± S.D Possible Range Observed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55.32 ± 6.12 16 ∼80 41.00 ∼ 76.00

Stress Coping 79.52 ± 8.00 24 ∼ 120 65.00 ∼ 99.00

Communication Competence 54.70 ± 5.47 15 ∼ 75 41.00 ∼ 72.00

Turnover Intention 13.99 ± 2.04 4 ∼ 20 8 ∼ 17

Table 2.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tress Coping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N=155)

Variables
Communication Competence Stress Coping Emotional Intelligence

r(p) r(p) r(p)

Stress Coping .547(<.001)

Emotional Intelligence .646(<.001) .577(<.001)

Turnover Intention -694(<.001) -649(<.001) -638(<.0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tress Coping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N=155)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Constant) 31.059 1.340 23.186 <.001

Emotional Intelligence -.103 .028 -307 -3.605 <.001 .441

Stress Coping -.070 .017 -291 -4.037 <.001 .507

Communication Competence -.107 .030 -275 -3.510 <.001 .545

Adj.R2 = .545, F= 56.496 p < .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tress Coping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N=155)

에서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500만원 이상’인 경
우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
에서는 ‘만족하지 못 한다’인 경우가 ‘만족 한다’인 경우
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4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사소통능력,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이직의도는 감성지능(r=-.638, p<.001)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649, p<.001), 의사소통능력(r=-.694, p<.001)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
력(r=.646, p<.001)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577, p<.001)과
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의
사소통능력(r=.547,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Table 3).

3.5 이직의도에 대한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설명력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선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의사소통능력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
직의도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변인으로 투입

하였으며, 교육정도, 이직경험, 연봉, 직무만족도는 가변
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450～.628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상태지수는 27.392～29.271로 30을 넘지 않았으며, 분
산팽창인자(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592～
2.220로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729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
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 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674～3.554으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
고,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정할 수 있어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F= 56.49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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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 이직의도에 대해 감성지능(β
=-.307,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β=-.291, p<.001), 
의사소통능력(β=-.275, p<.001)은 총 54.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중에서 감성지능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
통능력, 스트레스 대처, 이직의도와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 변수들 간에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통

해 간호조직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자 시도되었다.
먼저,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중간정도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 및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과 Koh[10]의 
연구에서 3.44점, Koh와 Kim의 연구[11]에서 3.42점, 
Lee와 Woo[12]의 연구에서 3.52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임상간호사들의 감성지능 정도는 평균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하여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
는 능력으로[7],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사가 환자와 좋은 
신뢰감을 형성하여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중간정

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
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Im 등[14]의 연구에서 
3.37점, 아동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17]
의 연구에서 3.30점, 일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22]의 연구에서 3.44점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가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전문병원의 
특성상 간호사는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을 하며 원활한 

인간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의사
소통능력이 환자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위해 대상자와

의 치료적 관계성립에 필수요소로 정신과 간호사는 자신

을 치료적 도구로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역할 모델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소통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훈련과 교육, 프
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는 4점 만점에 평균 3.31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2차, 3차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32]의 연구에서 2.35점,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Kwon와 Lee[33]의 연구에서 2.62점, 중환자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과 Gang[34]의 연구에서 
2.5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정신과 간호사는 다양한 팀 접근을 통해 대상자에
게 간호를 제공하고, 직· 간접적으로 환자들의 공격행동
과 가족갈등 등을 중재해야 하기에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이 타 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다소 높고, 스트
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도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중간정도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20]의 연구에서 3.51점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과 Yom[21]의 연
구에서 3.37점, Kim과 Lee[22]의 연구에서 3.45점보다
는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높았다. 이는 200-399병상 규
모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이 23.1%로 높게 나타난 
조사(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3)와 일관된 결과
이고[1],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
직의도가 수도권 및 대형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보다 높

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정신전문병원 간호
사의 직무만족도는 ‘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가 46.5%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과 환자들의 공격행동, 이상행
동, 가족갈등 등에 자주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
스 상황이 반복되어 간호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교육정도, 이직경험, 

연봉, 직무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육정도가 
낮고 이직경험이 있으며 연봉이 적고, 직무만족도가 낮
은 경우에 이직의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에서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20]의 연구
에서는 연령, 미혼, 교육정도 및 직위, 연봉이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 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Jeon과 Yom[21]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일수록, 임상경력이 낮을수록, 연봉 낮을
수록 이직의도가 높았고, Kim과 Lee[22]의 연구에서 연
령, 임상경력,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해보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이나 임상경력보다는 교육정

도, 연봉, 이직경험, 직무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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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결과는 연령이나 임상경력과 같은 개인수준의 내적 

요인만이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 등의 외적인 요

인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신전문병원의 특성에 따른 적
응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간호사에게 이직의도를 

감소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감성지능, 스트레

스 대처, 의사소통능력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냈다. 이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높을수
록, 스트레스 대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
록 이직의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병원 간호사의 이
직은 재정적 손실, 간호의 질적 저하, 동료직원들의 사기
저하, 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한
다. 이직은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감소시
키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는 병원의 전문인력 중 대부분
을 차지하므로 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 간호사가 핵심 전문인력으로서 병
원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에서 습득한 직무능력을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의 이직을 낮추기 위
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감성지능(44.1%), 스트레스 대처
(6.6%), 의사소통능력(3.8%)으로서 이직의도를 총 54.5%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

여 다양한 비교는 어려우나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 의
사소통능력이 정신전문병원 간호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로는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20]의 연구에서는 간호업무환경, 간호 전문직관, 
경력몰입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 간호사 대
상으로 한 Jeon과 Yom[21]연구에서 직무배태성, 감성지
능이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Lee[22]
의 연구에서 감정노동과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하였고[12, 22]. 감성지능은 
역동적인 병원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중요하

게 요구되는 능력이다[11]. 감성지능이 간호사의 조직몰
입을 증진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10],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감성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감성지능은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를 

포함한 직종에 요구되는 능력이다[35]. 정신과의 특수성
으로 인해 정신과 간호사는 타 분야 간호사에 비해 늘 

긴장된 상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시 겪는 스

트레스가 많다.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스트레스
에 직면해도 자신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Lee[36]의 연구에서 그룹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지만. 정
신과 간호사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간호사의 감성지
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여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가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스트레

스 대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는 다른 직업인들과는 달리 감정노동자로서 스트

레스가 많은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교육

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능동적인 대처를 돕고,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게 하며 환자 간호의 질

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조직의 효율적 인
력 관리 측면에서 간호사의 능동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

력의 향상을 통해 이직의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이었다. 간호사가 다양
한 요구를 가진 환자를 간호하거나 타 보건의료인과 협

력할 때, 의사소통능력은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4]. 최근 간호사는 직접 간호업무 이
외에 환자의 질병회복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는 역할,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간호사의 의사

소통능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17]. 또한 간호조직은 
대상자, 가족, 타 직종들과 상호작용하며 근무를 하므로 
이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22]. 그러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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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실무의 중요 요소로써 간호교

육이나 임상현장에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사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임상간호사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서, 간호사들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의 이
직의도가 줄어들면 병원의 생산성은 향상이 될 것이며, 
간호사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만족도 향상에도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직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

램, 의사소통능력 증진 프로그램 등 감성지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

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임의 표출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
의 해석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직의도에 
대해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 의사소통능력 등의 변수
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요인
은 감성지능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54.5%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전문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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